
[이데일리 김태형 기자] 도봉구(구청장 김동욱)는 14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‘제81주년 8·15

광복절 기념 조찬기도회’가 개최했다.

도봉구 교구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동욱 구청장을 비롯해 교구협의회 관계자, 지역

목회자,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,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

고 도봉구의 발전을 기원했다.

1부 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‘대한독립만

세’ 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감격을 되새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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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,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조찬기도회 개최 [동네
방네]

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'대한독립만세' 삼창

김동욱 도봉구청장이 14일 도봉구청 선인장홀에서 열린 광복절 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(사진=도봉

구)



도봉구는 ‘창동의 3사자’로 불리는 가인 김병로, 위당 정인보, 고하 송진우 선생이 은거하며 항

일 의지를 다졌던 유서 깊은 독립 운동의 고장이다.

김동욱 도봉구청장은 “오늘의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끊임없이 기도해

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.”라며, “광복의 빛나는 정신을 이어받아 교구협의

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

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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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 광복절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‘대한 독립 만세’ 삼창을 하고 있다. (사진=도봉구)


